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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The Eastern Korean American Presbytery, PC (USA)  

                     725 Grand Avenue, #203, Ridgefield, NJ 07657 (201) 313-0010    ekpcusa@gmail.com 

 

2017 년 12 월 28 일 

 

동부한미노회로부터 필그림 교회 교인 여러분들에게, 

 

이미 아시는 대로 2017 년 12 월 22 일, 뉴저지 Bergen County Superior Court 는 필그림교회의 소유권이 

동부한미노회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양춘길 목사와 전(前) 당회원들의 주장은, 교회건물은 교인들의 것이며 1 천명의 교인이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양춘길 목사와 장로들이 지난 8 월 13 일 교단을 무단으로 탈퇴하고 교회건물을 점거한 것은, 

미국장로교의 교단법과 뉴저지 비영리종교재단법(Title16)을 완전히 어겼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오직 8 월 13 일 

미국장로교의 관할권을 파기한 양춘길 목사와 그 장로들을 향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교인 여러분들에게 “3 일 내로 교회에서 나가라”고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아래 법원의 판결문의 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전문은 노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I. 불필요했던 12 월 24 일 공동의회 

미국의 비영리종교재단법은 비단 미국장로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의 경우 교회부동산은 교단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남부 Polish Catholic Church (2017.12.5)의 경우나 북부 Alpine 감리교회(2017 년 12 월 19 일), 

혹은 펜실베니아 리하이벨리의 베들레헴 교회 등,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국의 법원이 그렇게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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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과 법원의 판결들을 생각해 보면, 지난 12 월 24 일에 소송 중단 여부에 대한 공동의회는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양춘길 목사는 공동의회가 결정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그 결과는 패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의회를 해서 소송 중단 운운하며 ‘3 일 내로 전부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자체가,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이 얼마나 교인 여러분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선동하는 것인지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노회는 여러 차례 바른 사실을 알리고 지도하려 하였으나,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바르게 전달하지 않았고, 교인 

여러분들도 노회의 지도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이 극렬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미국장로교와 동부한미노회가 과연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무법한 집단인지, 관심도 두지 않고 비난에만 동참해왔습니다. 

 

가슴아픈 것은,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노회의 GDP (Gracious Dismissal 

Policy)를 지키는 듯이 행동하고, 반대로 교인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고 지난 수 년간 언론을 이용하여 노회를 

공격하는 등, 미국 장로교의 법적 질서를 파괴하면서 교회 건물을 소유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II. 노회의 노력과 왜곡된 현실 

노회는 사회의 법원 혹은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법을 어겨도 노회는 교단이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회는 냉정해 보이고 교회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명령만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뉴욕 뉴저지 교계의 여론은 양춘길 목사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회의 입장과 법적 

기준이 어떠한지 이해하려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노회가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려는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로부터 교회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회는 그동안 양춘길 목사에게 무수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양춘길 목사와 당회가 대회와 

총회의 재판국에 노회를 기소할 때도 노회는 묵묵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언론을 이용하여 반목을 

시도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바로 그 다음날 미국장로교에 대한 비난의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양춘길 목사는 

번번이 모든 일을 뒤집고 거짓말로 노회를 비난하였습니다. 

 

노회는 양춘길 목사에게 ‘교회 건물을 소유하여 교단을 떠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노회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정작 노회의 결정은 노회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노회는 양춘길 

목사에게 어떤 약속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교단탈퇴의 부결이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인 여러분들 앞에서 양자가 함께 공청회를 하고 싶기까지 한 마음입니다. 

 

III. 목사와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겸손 

또한, 아무리 큰 교회와 그 교회 담임목사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도 하나의 교회이고, 

그 교회 담임목사도 한 사람의 목회자라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처음부터 언론을 통해서 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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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를 거짓되게 비판했습니다. 필그림교회 같은 큰 교회가 교단을 떠나면 노회 소속 교회들이 줄줄이 탈퇴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노회의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도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특히 김 모 장로 등은 오히려 노회를 파괴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하는 지경이었고, 노회의 모든 교회들이 합쳐도 

필그림교회 하나만 못하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교회만 생각하여 수많은 비난을 언론에 배포함으로 

인하여, 같은 노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교회들과 수 천명의 교인들은 크나큰 믿음의 상처를 입었고, 동료 

목회자들은 목회적 고통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교회의 법은 전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양춘길 목사와 당외원들은 노회가 명령한 

‘특별행정검토’는커녕 상임사법위원회의 판결조차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진리는 그렇게 외치면서 왜 그렇게 

교단법은 무시하고 행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양춘길 목사는 자신의 청원이 미국장로교의 대회와 총회의 재판국에서조차 기각되자, 드디어 8 월 13 일, 교단을 무단 

탈퇴하기로 하고, 송동호 로펌을 통해 ‘교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원하면 법정에 가라’ (you should 

consult with attorney and seek the intervention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obtain a court 

order…) 고 노회에 통보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강제점거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을 두고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없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스스로 교회 건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연연했기 때문에 대회와 총회의 

재판국에까지 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보다가 안되어서 교회건물을 두고 떠나는 것을 마치 ‘출애굽’으로 

비유하는 것은 경악스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교회 건물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행유예 (Stay of Enforcement)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2 월 22 일 법원의 결정 직후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 직전에 집행유예를 신청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인 여러분들과 한인 사회에 마치 소송을 포기하고 건물을 놓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상소법원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신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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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놀라운 것은, 12 월 26 일, 집행유예 신청에 대한 긴급재판이 열렸을 때, 양춘길 목사가 재판정에 배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IV. 최종적 권고 

냉정히 따져 본다면, 지금까지 수년간 모든 일은 항상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이 시작했고, 노회는 언제는 수용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노회는 단 한 차례도 양춘길 목사를 징계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불법적인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그것마저 무시당하였습니다.  

 

동부한미노회는 이같은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한때 노회의 목회위원장 및 대회장까지 역임한 목사가 이처럼 

교단의 법을 어기며 교단을 업신여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한 교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양춘길 목사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회의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교단에서 정한 법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단의 법을 경시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양춘길 

목사와 당회원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진정한 ‘필그림’의 정신으로 교단을 떠나기 원했다면, 말 그대로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고 대회 총회 재판국으로 

가지 않고 훨씬 전에 건물에 대한 미련없이 교단을 떠나려고 했다면, 교단과 노회는 그같은 ‘떠남’을 냉소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단에 남는 노회와 교회들을 존중히 여겨 비난하지 않고, 마음 깊은 겸손으로 노회 소속 목회자들을 

대하고, 때마다 언론을 통해 노회를 공격하는 대신 작은 목소리로 서로 상의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노회에 대한 오해와 지도자들에 의해 빚어진 이 

상처와 아픔이 어쩌면 오랜 시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때로는 분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함께 만나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진심어린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동부한미노회는 동성결혼이 비성경적임을 알고 우리의 

신앙양심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미국장로교가 오히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미국사회속에서 신앙의 

선택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미국장로교의 참된 정신인 ‘신앙양심의 자유’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필그림교회에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기를 권고합니다.  

 

만약 노회의 진심어린 권고를 받지 않고 미국장로교를 떠나기 원하신다면, 어디서든 언제든, 지금까지 짧지 않았던 

갈등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보다 더 나은 믿음의 행로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필그림 행정전권위원회 위원장 문정선 목사   

 


